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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디어가 자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살자의 행동을 미화하거나 자살 사

건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대중의 자살 관련 인식(자살, 자살자, 자살 보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살 보도 시 “미화법(사용 vs. 미사용: 동반 자살 vs. 살해 후 자

살)”과 “배경 설명(유/무)”에 따라 4가지 조건을 다르게 조작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서울 시

내 대학생 120명을 각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그룹은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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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후에 설문에 응답하였고, 일부 피험자들은 실험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에 따르면, ‘동반 자살’ 표현을 포함한 경우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배경 설명’을 추가한 경우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수준은 낮았다. 다음으로

‘살해 후 자살’ 표현을 사용하고 ‘배경 설명’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인식 수준은 가장 낮으나, 자살자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동반

자살’ 표현을 사용하고, ‘배경 설명’을 추가 한 경우 영상 시청 전보다 자살에 대한 부정성 인식

이 낮아졌다. 본 연구결과,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핵심항목이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살에

대한 미화법 사용’과 ‘자살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 추가’ 여부가 자살 관련 인식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향후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

인 자살 관련 미디어 콘텐츠 권고방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자살 행동 인식, 자살 미화법, 자살 배경 설명, 베르테르 효과, 자살예방, 미디어

효과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중앙자살예방센터를 구심점으로 정부 관계 부처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관련 정책을 시행해 온 결과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0년에 33.5명에서 2016년 28.7명

으로 줄었다(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하지만, 경제개발

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최

근 자살률을 기준으로 상위 국가들을 살펴보면 헝가리는 19.4명, 라

트비아와 슬로베니아는 18.1명, 일본은 17.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이외 주요 국가의 최근 자살률은 미국 13.5명, 영국 7.5명, 핀란드 

14.1명이다(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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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감소 문제는 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

와 관련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살의 원인을 규

명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강월숙․문재우, 2013; 고

유미 외, 2016). 특히, 학계에서는 베르테르 효과(Philip, 1974)를 통해 

미디어가 전달 한 자살 관련 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디어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김호경, 2015; 유현재, 2015; 

정승민, 2005; 정승민․박영주 2009).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이러한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자살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미디어 요인들

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보도 시 미디어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2004년 

7월 30일 처음으로 공표하였으며, 2013년 9월 10일에는 새로운 미디

어 환경을 고려 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개정 발표하였다. 하지

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 언론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대

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유현재, 송지은, 2012). 특히, 윤진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보도 권고기준 발표 이후 미디어의 미준

수 비율은 신문의 경우 2006년 35%에서 2012년 49%로, 방송의 경우 

2006년 48%에서 2012년 67%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이 개정 발표된 이후 미디어의 준수율을 파악한 배

소원의 연구(2018)에 따르면 미디어 전문가들이 자살을 사회적 문제

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은 향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자살 보도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차원의 미디어 전문

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더욱 

잘 준수되길 희망하며, 권고 사항 중 두 가지 요인을 우선으로 선택

하여 세부적으로 검증하고 그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화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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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5조)과 관련하여 자살 보도 시 ‘살해 후 자살’이 아닌 ‘동반자

살’이라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살 관련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자살 배경 설명 최소화(제 3조)와 관련해서 자

살 배경 설명 유무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의 차이가 발생함을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실제 방송과 동

일한 방송 뉴스 영상(처치물)을 제작하고 대학생들을 집단별로 나누

어 시청하도록 한 후, 그 영향력을 비교한 실험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살 보도 시 미디어 전문가들이 더욱 적극

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준수할 뿐만 아

니라,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의 외연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1) 자살 보도의 영향력

자살 행동(suicide behavior)은 자살 수행(completed suicide)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suicide attempt)와 자살 사고(suicide ideation) 등을 포괄한 개

념이다(김용구․이분희․이홍식, 2014). 이러한 자살 행동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자살 원인 이론모델을 제시한 조이너(Joiner, 

2005)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과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자살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제시하였고, 자살 

원인이 축적된 사람들을 자살경향자로 정의한다. 특히 이러한 자살경

향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유명인이나 타인의 자살을 접하고 자신을 

자살자들과 강하게 동일시하는 경우에 자신의 끔찍한 고통을 실제보

다 더 크게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아! 나의 고통은 자살로밖에 해

결할 수 없구나’, ‘아! 저런 방법으로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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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라고 생각한 끝에 모방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Monestier, 2015).

이러한 모방 자살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발간 이후 자살 증가 현상이다. 이는 ‘베르테르 효

과(Werther effect, 또는 자살전염-suicide contagion)’ 이라고 불리는데 소

설 출간 후 소설 주인공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급증했던 사건에서 유래되었다(배소원, 2018). 베르테르 효과에 따르

면 자살경향자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자살을 성공한 특정 자살자

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 자살자와 심리적 동일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살자와 동일한 자살 방법이나 자살 장소를 선

택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Phillips, 1974).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자살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의 역할을 연구

하기 위해 베르테르 효과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미디어에서 자살 사

건을 보도한 이후 자살 사건이 있었던 지역에서 모방 자살자가 증가

하였던 반면에 자살 사건 보도를 접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자살자 

증가 현상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Cheng et al, 2007).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살의 순환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의 자살 보도가 

원인이 되어 자살이 유도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살 요인의 등장

으로 인해 자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살 보도가 활발해진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자살 증가의 원인을 자살 보도 때문이라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사

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살이 급증하였고. 이후 자살 

관련 보도가 증가하게 되어, 자살 보도에 의해서 모방 자살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은기수, 

2005, 허태균․장훈, 2014).

이렇듯이 자살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전염된다는 것은 아직도 사

회과학 연구의 중요한 논쟁의 대상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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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를 통해 자살 관련 미디어가 후속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허태균․장훈, 2014). 특히 퍼키스와 블러드

(Pirkis & Blood, 2001a, 2001b, 2001c)의 연구에서 자살에 대한 미디어

의 부정적 영향이 힐(Hill, 1971: 허태균․장훈, 2014 재인용)이 제안한 

인과관계 규명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자살 사

건 증가의 원인을 미디어를 통한 자살 관련 정보의 노출로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자살을 촉발 할 수 있는 자살 보도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

자살 보도를 통한 자살의 촉발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차별적 동일시 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 점화 효과 이론

(priming effect theory), 행위 전염 이론(behavior contagion theory)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김병철, 2010), 대표적으로는 사회

학습이론이 있다(김병철, 2010, 허태균․장훈, 2014; Pirikis & Blood, 

2001c).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Bandura, 1971: 1977a: 

1977b)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변화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간접

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데, 타인의 성공적인 행동에 대

한 관찰은 유사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처벌된 행동의 관찰은 그 행동

경향성을 감소시킨다(Bandura, 1977a). 이때 타인이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경

우에는 타인이 성공적인 행동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것과 비슷한 수준

으로 행동경향성이 증가한다(Bandura, 1977b).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을 자살경향자들의 입장에서 적용해 

본다면, 자살자에게 어떠한 사회적인 처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자살 수행을 통해 일종의 보상이 주어진 것으로 인식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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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따라서 자살 예방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자살 보도를 통해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실적으로 자살자를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살자는 

자살 수행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며 이 

중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요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는 자살 행

동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자살은 사실 단일한 문제로 결정된 다기 

보다는 우울증, 정신분열, 고립 등의 정신적인 요인들과 육체적 고통, 

물리적 고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김연종, 

2005; 김태형, 2017; 임세원, 2016).

자살자 처벌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자살을 

통해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

야 한다(김병철, 2010). 이를 위해서는 자살자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

로 자살 자체는 부정적 행동이라는 인식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자

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살에 대한 

미화라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르테르 효과를 밝혀낸 필립스

(Philips, 1974)는 소설 발간 이후 모방 자살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괴테가 자살을 미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소설이 

자살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마무리하는 고귀한 행동이

며, 자살 뒤에 남은 사람은 이러한 자살로 인해 행복해진다고 묘사하

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인식이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자살이 급증한 

것이다. 자살 보도 과정에서 자살자를 영웅시하거나 결연한 모습으로 

묘사, 혹은 로맨틱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

며, 이를 통해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Lamb & Dunne-Maxim, 1987).

실제 자살 보도에서 자살을 미화하는 대표적인 경우 중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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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이다. 

이 표현을 통해 ‘오죽하면 자살했겠느냐’는 식으로 자살에 대한 동정

론이 형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김연종, 2005),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자살 보도 시 ‘동반자살’이

라는 표현이 자살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유현

재, 2015). 이와 관련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보건복지부․중앙

자살예방센터, 2013)은 자살과 자살자를 미화한 동반자살 보도 기사

의 구체적인 예시(5조 2항)를 제시하고 있다: “치매 아내 4년 돌보던 

80대 끝내, ‘이 길이 가장 행복’ 마지막 동행, 승용차로 저수지 빠져 

동반자살, ‘운전 가능할 때 함께 가기’ 유서.” 이 기사에 따르면 치매

를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는 것에 지친 남편이 더 이상 아내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아내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하였다. 그리고 남겨진 유서

의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길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야 할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 보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아

내가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살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에의 의한 아내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선택이 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자살 

보도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특히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

께 자살한 경우에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것을 신생아살해(neonaticide), 영아살해

(infanticide), 아동살해(child homicide), 자녀살해(filicide)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부모의 명백한 살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언론은 분명한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 이라 

표현하고 있다(정승민, 2005). 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행동이 

남겨질 자녀들을 배려한 행동으로 인식될 가능성 높다. 부모의 입장

에서 자신이 자살 후 남겨질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행동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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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분명한 살해 행위이다. 자녀에 

대한 이러한 살해 행위는 사회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금지된 행동

으로써 절대 합리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동반자살’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적 대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3) 자살 보도 시 배경 설명

자살 보도가 자살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살의 원인을 단정

적으로 기술하거나 자살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

된다(Joiner, 2005). 사회학습이론은 타인의 성공적인 행동에 대한 관찰

이 유사 행동의 증가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자살자

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정당성은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체로 자살자의 동기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종의 

보상이 주어진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배준성과 허태

균(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경향자들은 자살 보도를 통해 자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할 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

식 할 수 있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의 축적은 사회학습이론

에서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사 행동의 증가를 통해 자살 수행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

련하여 조이너(2005)는 자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축적만이 아니라, 

자살 사건에 노출되는 것 자체만으로 자살경향자는 자살에 대해 무

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해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고 지

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높은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

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폭력에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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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억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한수미, 2012; 허태

균․장훈, 2014), 자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살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둔감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에 따른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살 행동을 모방 할 수 있다(허태균․장

훈, 2014). 타인의 자살에 익숙해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자

살 행동의 필수 전재이다(Joiner, 2010).

 자살경향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고통에

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임세원, 2016). 이러한 자살

경향자들이 자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살을 긍정적으로 인식

할 뿐만 아니라 자살에 익숙해져서 자살에 대한 억제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경우 안타깝게도 모방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이 과정에서 자살 보도는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자살 수행을 촉발 할 수 있다. 이

는 자살 보도 시 미디어가 자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

가를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살 배경에 대한 설명을 과연 반드

시 포함해야 하는 가를 고민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더불어 자살 배경 설

명 여부에 따라서 자살 관련 인식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살 보도 시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쓰

거나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와 자살이 선택적 대안

이라는 뉘앙스의 배경 설명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자

살과 자살자에 대한 인식 및 자살 보도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인

식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자

살, 자살자, 자살 보도)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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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자살 보도 시 ‘배경 설명’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자

살, 자살자, 자살 보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에 따라 자

살 관련 인식(자살자, 자살 보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 여부에 따

라 자살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국내의 자살 관련 연구는 청소년이나 노인에 국한되어 있어 자살 

예방에 한계를 보인다(유현재, 2015). 통계청(2015)에 따르면 20․30대 

초기 성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현상이 가속

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인구에 해당하는 초기 성인의 자살은 심

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성인 가운데 20대의 

대학생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남

녀 대학생 120명을 연구 대상으로 2(미화법) ⨉ 2(배경설명) 실험연구

를 실시하였다. 자살 보도의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 여부에 따라 

미화법(동반자살)/배경설명(유), 미화법(동반자살)/배경설명(무), 미화법

(살해 후 자살)/배경설명(유), 미화법(살해 후 자살)/배경설명(무)의 모

두 네 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120명의 대학생을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30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4개의 그룹

에게 사전 질문에 답하도록 한 후, 각기 다른 뉴스 보도 영상을 보여 

주었다. 영상 시청이 끝난 후 각 그룹에게 영상물에 대한 질문지를 

배포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험 종료 후, 실험과 관련한 의견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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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적을 수 있는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였다: 1. 잠시 전 시청하

신 자살관련 TV보도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장면이나, 문구, 그 외

의 사항들이 있으신지요? 어떠한 내용이든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2. 자살관련 TV보도를 시청하신 다음, 본인은 해당 보도에 대

해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본인은 보도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긍정, 부정, 그 외)? 또한, 주변인이나 타인(청소

년 및 성인)들에게 상기 보도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십

니까? 3. 시청하신 자살관련 TV보도의 내용에서, 공익적/윤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자살 관련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함 혹은 삭제되어야 할 내용 등)

2) 메시지 조작

참여자들에게 노출한 자살 뉴스 보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2.0’(보

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3)의 관련 조항을 토대로 직접 제작

되었다: “자살과 자살자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5조 2

항).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

러일으킵니다(3조 5항).” 실제 보도의 일부를 활용하지 않고 실험 처

지물을 직접 제작한 이유는 피험자 중에 일부가 혹시라도 특정 사건

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현업에서 현재 활약 중인 방송작가와 앵커의 도움을 받아 기사작성

에서 보도물 제작까지 최대한 현실에 버금갈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

물을 참여자들에게 노출했다. 각 그룹에 사용한 실험 처치물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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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유 무

미화법 사용
동반자살 그룹 1 그룹 2

살해 후 자살 그룹 3 그룹 4

<표 1> 미화법 사용과 배경 사용에 따른 실험 집단 구분

그룹 1. (미화법: 동반 자살) 오늘 새벽 2시 경 서울에 사는 40살 

김모 씨가 5살, 3살 난 두 딸과 극약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약을 마

신 직후 친척들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인 김모 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 아내

가 집을 나가자 딸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 (배경설명: 유) 이들을 발견한 친척들에 의하면 숨진 김 모씨

는 1년 전 사업 실패로 살던 아파트 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주변의 친인척들에게 생활비를 꾸는 등 금전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

민에 시달렸으며 아내와의 불화 끝에 얼마 전엔 아내가 가출해서 홀

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룹 2. (미화법: 동반 자살) 오늘 새벽 2시 경 서울에 사는 40살 

김모 씨가 5살, 3살 난 두 딸과 극약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약을 마

신 직후 친척들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인 김모 씨가 딸들과 함께 동반자살

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배경 설명: 무)

그룹 3. (미화법: 살해 후 자살) 오늘 새벽 2시 경 서울에 사는 40

살 김모 씨가 5살, 3살 난 두 딸에 극약을 먹여 살해 한 후, 자신도 

같은 약을 마셔 숨졌습니다. 이들은 약을 마신 직후 친척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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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 (배경 설명: 

유) 이들을 발견한 친척들에 의하면 숨진 김 모씨는 1년 전 사업 실

패로 살던 아파트 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주변의 친인척들

에게 생활비를 꾸는 등 금전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민에 시달렸으며 

아내와의 불화 끝에 얼마 전엔 아내가 가출해서 홀로 두 아이를 키

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룹 4. (미화법: 살해 후 자살) 오늘 새벽 2시 경 서울에 사는 40

살 김모 씨가 5살, 3살 난 두 딸에 극약을 먹여 살해 한 후, 자신도 

같은 약을 마셔 숨졌습니다. 이들은 약을 마신 직후 친척들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 (배경 설

명: 무)

3) 주요 변인의 측정

(1) 우울

피험자들의 우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이 번안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항목들을 차용하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진다’,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어느 누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앞 일이 암담하게 느껴졌

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보

통사람 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

루지 못했다)’, ‘두려움을 느꼈다’,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세

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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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무엇

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의 20문항을 리커트식 5점 척도를 통

해 측정하였다. 결측값을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3개의 문항을 역채

점 하였으며, 우울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873이다.

(2) 자살자 인식

자살자 행동에 대한 인식은 송한수(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항목

들을 차용하였으며,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

동)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유)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충동적인 행동

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

은 절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

살관련 행동)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의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

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의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앞의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

(자살관련 행동)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10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772이다.

(3) 자살 보도 인식

피험자들이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총 7문항을 통해 알아보았다. 박신영(2011)의 연구에서 활용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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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을 본 연구의 방향에 맞게 변형하였으며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

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자살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역할

을 한다’,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

살보도는 우리 사회의 자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앞

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는 시청률을 위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

는 시청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내용과 형식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

의 증가는 사회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감

정에 치우쳐서 자살보도를 대할 수 있으므로,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

은 보도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7문항을 리커트식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864이다.

(4) 자살 인식

자살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 시민의 자살 인식 및 스트레스 

위험요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유현재와 조은선(2013)의 연구 활용

된 문항들을 차용하였으며,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

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올바르지 않다’,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죄악이다’, ‘자살을 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 ‘너무 힘

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

각한 사회문제이다’,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 ‘자

살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등의 10문

항을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7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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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집단의 동질성 검증

미디어의 모방 자살 효과 연구를 분석한 스택(Stack, 2003)은 개인적 

심리 요소인 우울이 미디어의 자살 묘사를 통한 모방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 설명한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우울이며 자살 충동의 가장 강한 예

측 인자들이 우울증적 증상들로써, 자살 보도의 노출과 함께 우울에 

의해서 자살 보도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 커지 수 있다(이민아․김석

호․박재현․심은정, 2010, 이수정․문성미․이지미․연규진, 2015, 

Stack, 2005) 이에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검증을 

진행하기 전에 우울감에 대한 실험 집단 간 표본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추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동질성 검정을 사용하였다(유성

모, 2015). 4집단의 우울 수준이 동질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 

수준을 평균 분할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은 .784로 일반적

인 유의수준 .05보다 컸다. 따라서 집단별 우울 수준 분포가 동질적

임이 검증되었다.

2) 연구문제 검증

(1) 연구문제 1: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에 따라 자살 관련 인

식은 어떠한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이 들어

간 자살 보도 영상을 시청한 대학생 그룹과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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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평균값 t 자유도 p

자살 인식
동반자살(60명): 3.75

.192 118 .848
살해 후 자살(60명): 3.73

자살자 인식
동반자살(60명): 4.07

-.354 118 .724
살해 후 자살(60명): 4.09

자살 보도 인식
동반자살(60명): 3.73

2.825 118 .006**

살해 후 자살(60명): 3.30

*p<.05, **p<.01, ***p<.001

<표 2> 미화법 사용(동반자살 vs. 살해 후 자살)에 따른 자살 관련 인식

현이 사용된 자살 보도를 시청한 대학생 그룹이 자살 관련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살관련 보도 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포함

한 그룹과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그룹 사이에는 자살

과 자살자 인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살 보도 내용 인식과 관련하여 미화법(동반자살)이 사용된 보도

를 시청한 그룹은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 대해 대단히 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앞서 시청한 뉴스는 사람들에게 자살과 관련

된 잘못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방금 시청한 보도는 시청률을 

위해 자살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개별 문항에서 여타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의 정도를 보였다. 이 같은 의견

은 주관식 대답에서도 관찰되었는데,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는 것은 시청자들을 감정적으로 편향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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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2: 자살 보도 시 ‘배경 설명’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는 자살자의 행동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살을 선

택대안의 하나로 인정’하는 뉘앙스를 포함한 보도를 시청한 그룹과 

시청하지 않은 그룹이 자살 관련 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며, 

자살관련 보도 시 자살을 선택대안의 하나로 인정한 배경 설명을 접

한 그룹과 접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는 자살 관련 인식에 모두 유의

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선택 수단으로 인정하는 배경 설명을 접한 

그룹은 상대적으로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은 낮았

지만,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은 더 크게 우려하였다.

측정변인 평균값 t 자유도 p

자살 인식
유(60명): 3.56

-4.522 118 .000***

무(60명): 3.92

자살자 인식
유(60명): 3.99

-2.162 118 .033**

무(60명): 4.16

자살 보도 인식
유(60명): 3.86

 4.724 118 .000***

무(60명): 3.18
*p<.05, **p<.01, ***p<.001

<표 3> 자살 배경 유무에 따른 자살 관련 인식

(3) 연구문제 3: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자살자, 자살 보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은 ‘미화법’을 사용하고, ‘자살을 선택대안의 하나로 인

정’하는 배경을 설명을 포함한 자살 보도를 시청한 그룹과 시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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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평균값 F 자유도 p

자살자

인식

동반자살-배경설명 유(30명): 3.29

10.342 119 .000***
동반자살-배경설명 무(30명): 3.66

살해 후 자살-배경설명 유(30명): 3.34

살해 후 자살-배경설명 무(30명): 3.86

자살 보도

인식

동반자살-배경설명 유(30명): 3.84

16.386 119 .000***
동반자살-배경설명 무(30명): 3.63

살해 후 자살-배경설명 유(30명): 3.88

살해 후 자살-배경설명 무(30명): 2.74

*p<.05, **p<.01, ***p<.001

<표 4>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에 따른 자살자 인식 및 자살 보

도 인식

않은 그룹이 자살 관련 인식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각 그룹은 자살자 행동 인식 및 자살 보

도 내용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자살자 인

식’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자살 보도가 동반자살이라는 미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적 대안으로 인정하는 배경 설명을 포함

하지 않을 경우 피험자들(4 그룹)은 자살자 행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자살 보도가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자살자 행동에 대해 인지적으로 오인 할 수 있

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 하는 경우 베르테르 효과와 상반되는 개념인 

파파게노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연구문제 4: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 여부에 

따라 자살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는 ‘미화법’을 사용하고, ‘자살을 선택대안의 하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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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평균값 t 자유도 p

 그릅 1. 동반자살

        / 배경설명 유

사전견해(30명): 3.84
2.705 29 .011*

사후견해(30명): 3.59

 그룹 2. 동반자살

        / 배경설명 무

사전견해(30명): 3.77
-1.998 29 .055

사후견해(30명): 3.91

 그룹 3. 살해 후 자살

        / 배경설명 유

사전견해(30명): 3.49
-.449 28 .656

사후견해(30명): 3.53

 그룹 4. 살해 후 자살

        / 배경설명 무

사전견해(30명): 3.83
-1.562 28 .129

사후견해(30명): 3.94

*p<.05, **p<.01, ***p<.001

<표 5>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에 따른 자살 인식의 변화

정’하는 배경 설명이 포함된 자살 보도의 시청 여부에 따라 자살 행

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룹 2, 3, 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자살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이 높아

졌다. 반면에 그룹 1은 자살 보도를 시청 후 자살 행동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낮아졌다. 이를 통해 자살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자살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5. 결론 및 논의

자살 전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자살경향자들이 자살자와 자

신을 동일시하고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미디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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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주목해야 한다(Gould, Jamieson, & Romer, 2003). 허태균과 장훈

(2014)은 자살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해 온 연구들의 핵심 

관심사를 1) 자살 관련 보도가 사실적이냐 허구적이냐, 또는 자살자

가 유명인이냐 일반이냐에 따른 자살률 변동 2) 미디어의 유형에 따

른 모방 자살의 증가 여부 3) 미디어 수용자의 연령, 지역 혹은 정신

건강 상태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김병철(2010)은 이 중에서 미디어

의 보도 유형이 ‘광범위한 보도, 현저성이 두드러진 보도, 자살 방

법을 상세하게 기술한 보도, 자살이 매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된 

보도’인지에 따라 자살 모방 효과가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경향자들이 자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자살 관련 보

도 과정에서 ‘살해 후 자살’이 ‘동반자살’로 미화되거나, 자살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인해 자살이 고통의 상황에서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되는 경우, 자살 관련 인식(자살, 자살자, 자살 보도)이 어

떠한지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간 비교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미화법 사용과 관련하여 ‘동반자살’이라

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를 접한 대학생들은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

정적 인식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살 보도 내용

에 대한 인식에 있어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는 더 큰 우려를 

표하였다. 이는 피험자들이 ‘동반자살’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자살에 대

한 왜곡된 인식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살 보도 시 배경 설명 유무와 관련하여 자살 배경을 포함

한 보도를 접한 대학생들은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

대적으로 낮았지만,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우려를 표하였다. 자살 보도가 왜곡될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하면

서도 실제로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 수준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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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자살 보도 영향력에 대한 일종의 제3자 효

과가 일어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강태현․유홍식, 2014). 즉, 자

신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자살 보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자살 보도가 자살 관

련 인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비록 자살 보

도의 왜곡 가능성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살 보도 시 미화법의 사용과 배경 설명 여부에 따른 

자살자와 자살 보도 인식을 동시에 비교한 결과 ‘살해 후 자살’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배경 설명’을 하지 않은 영상을 접한 그룹은 자

살 보도를 통한 왜곡과 위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 또한 가장 높았다. 이는 미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경 설명을 포함하지 않은 자살 보도를 접하는 경우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게 유지되며, 이를 통해 파파게

노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살 보도 과정에서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거나 ‘배경 설명’을 자제한 보도를 시청한 경우 피험자들은 시청 

전보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나, 자살 보도 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배경 설명’을 포함한 보도를 시

청한 경우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수준이 낮아졌다. 자살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저하는 자살 시행을 억제해온 자살경향자들을 

자극하여 자살을 시도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

러한 측면에서 자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는 자살 보도 시 

사용할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자살 배경을 반드시 포함해

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 번째, 설문조사 참

여자들에게 노출시킨 자살 뉴스 보도는 가장 대중적인 자살 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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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이라고 판단하여 임의로 제작, 시청하게 하였으나 자살보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해 한계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자살보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스타일에 따라, 그리고 연출하는 비쥬얼

적 효과에 의한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살관련 보도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면서, 과거 기억에만 의존

해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자살보도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였

고 자살보도에 관한 대중들의 일반적인 태도 등을 탐구하기에는 무

리가 없었다는 판단이었지만, 상이한 유형의 자살관련 보도가 사용되

었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살 취약계층의 하나로 알려진 초기 성인 계층을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계층에서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의 대학에서 모든 피험자를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는 사실은 일반화에 있어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실험 연구

의 필수 과정인 처치물에 대한 조작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2.0의 해당 조항을 토대로 기존 사건을 전문가들이 직

접 재구성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실험 전에 일

부 피험자를 대상으로 조작 점검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는 

본 연구의 분명한 한계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살 보도 시 미디어의 

역할과 관련하여 분명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살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자살에 대한 정보 습득이 자살을 촉발 

할 수 있으며, 자살에 대한 미화가 모방 자살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오지희․김민정, 2014). 이는 일종이 방향성을 제시하

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 보도 시 자주 사용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인해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

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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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해 후 자살’ 대신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살에 대

한 배경 설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

소한다는 것을 밝혀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우선 자

녀 살해 사건의 경우 ‘아이와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자녀 살해 사건은 ‘자식을 죽인 뒤 자살하거나 동의 

없이 자살로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정성국 외, 2013)이다. 따라서 ‘동

반자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살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살 배경 설명

과 관련해서 자살 사건 보도 시 가능한 배경 설명을 최대한 자제해

야 하며,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는 정황상 남겨진 가족을 염려하

여 함께 자살을 시행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살해 후 자살’ 가능성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반자살은 결국에는 살해 후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대중이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살보도 권고기준2.0은 언론에 대한 권고 사항 수준에 머물

러 있다. 향후 자살 관련 연구들은 자살 보도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

한 표현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고, 자살 보도 시 미

디어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자살보도 권고기준2.0은 자살 보도 시 실무적인 차

원에서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고 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지침을 제

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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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glamorous portrayal of suicide and explaining 

background of suicide on perception of suicide. The study was a 2 (glamorous portrayal: 

using vs. not using) x 2 (explaining background: using vs. not using) 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 online experiment. In addition, some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interviewed. The findings from an experimental study (N = 120) suggested that 

distortion and riskiness of suicide were greater in the condition of using glamorous 

expressions and explaining background of suicide compared to not using those 

expressions. In addition, participants who watched video included both independent 

variables had a lower negative perception on suicid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framed 

messages and realistic media contents and guidelin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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